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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9 8 0년대 후반의 자유화물결 이후 활발하게전개된한국학,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의연구 추이는 정치학계에도많은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그 결과의면에서는제한적인것이어서해방전후사의연구

에 집중되는경향을보여주었다. 이러한추세속에서전기(傳記)정치학

(biographical politics)이라고하는특수분과학은, 이미서구학풍에서

보편화된것과는달리우리에게는미개척분야로남아있었다.

범위를 좁혀서 개화사(開化史)의 경우, 특히 이 글의 주제가되고

있는 서재필에 관한 전기적 연구는 거의 불모하던 차에 한흥수·이정

식·송건호의연구업적1)이 있을뿐이고정치학적접근이라고는볼수

1 )  한흥수·이정식·송건호, 『인간송재서재필』(서울: 송재문화재단,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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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의 어머니는친정에서그를 낳았다. 그가 태어날무렵 그의

생부인 서광언(徐光彦: ?~1884)5)이 동복 군수로 부임해 있었으니까

그는 동복에서 유년 시절을보냈으리라고볼 수 있다. 그가몇 살까지

동복에살았는지는잘밝혀지지않는다. 다만그당시수령의법정재임

연한은1 , 8 0 0일( 5년)이었으니까6 ) 아마도아버지와함께임지인그곳에

서적어도5세까지는살았으리라고보여진다. 

서광언에게는 아들 재춘(載春: 1859~1888), 재필, 재창(載昌:

1 8 6 5 ~ 1 8 8 4 ), 재우(載雨: 1869~1905)의 4형제와연일인(延日人) 정해

은(鄭海殷)에게 출가한 딸이 있었다.7)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재필은 5촌 당숙인 서광하(徐光夏)에게로 입양이 되었는데8 ) 위의

『대구서씨세보(大邱徐氏世譜)』에는 이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

고 서광하에관해서도생몰연대가없이이름만기록되어있다. 서재필

의 어머니는성주(星州) 이씨 이기대(李箕大)의 다섯째딸로서, 그역

시명문으로여러대동안동복에서살았다. 서재필의외가는이일대에

서이름난부호로서4형제가모두이외가에서출생했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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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구서씨세보』(대구·달성서씨대종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34-55, 동일빌딩 4 2 1

호소장본)(1) 內編中(1), 123쪽에는그의생부의이름이光孝로되어있고, 서재필자신의

증언에는光彦으로되어있다. 『서재필박사자서전』, 47쪽.

6 )  조선조후기수령의임기에관해서는, 이의권, 「조선후기의수령과그통치기능」, 『전라문

화논총』( 2 ) (전주: 전북대학교전라문화연구소, 1988), 67쪽참조. 

7 )  형제의 생몰연대는 세보에 의함. 세보에 의하면 생부光彦이 光孝로 되어있고출생연대

가 순조경신8월 2 2일생으로되어있으나순조 年間에는경신년이 없고또사실상경신년

생( 1 8 0 0 )이라할경우그자녀들과의연차로볼때믿을수가없다. 혹순조年間의경자생

( 1 8 4 0 )이아닌가여겨진다.

8 )  『국조방목(國朝榜目)』(12) 當宇朝 光緖 8년(임오) 3월 2 2일: 「親臨春塘臺 中宮殿疹候

平復慶科別試文科殿試榜丙科條」.

9 )  『대구서씨세보』, 123쪽; 『서재필박사자서전』, 48쪽.

없지만재미학자임창영(Channing Liem)의 두 편의전기2)가 있고역

사학적으로서술된몇편의논문이있다. 이밖에자서전의형태로쓰여

진『서재필박사자서전』3)이 있기는 하나 이광린(李光麟)의 지적4)처럼

내용에는김도태(金道泰)의 임의적인기록이많을뿐만아니라, 영어로

구술한 것을 다시 국역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이용하기에는세심한

주의가필요하다. 

서재필은 근현대사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묻혀졌거나의문스러운부분이많이있다. 예컨대, 그의출생연대는언

제이며, 그가과연그어린나이에병조참판에임명된것이사실일까하

는점들이다. 이논문은위와같은의문을유념하면서주로그의출생으

로부터갑신정변의실패로인해망명을떠날 때까지의그의활동을밝

혀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 가계와 유년시절

서재필은전라남도동복군(同福郡: 지금의寶城郡) 문덕면(文德面)

가천리(可川里)에서태어났다. 원래선대의고향은충청남도은진군(恩

津郡) 구자곡면(九子谷面) 화석리(華石里)였는데, 당시의 산속(産俗)

2 )  Channing Liem, Philip Jaisohn(Pennsylvania: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Inc., The Elkin Park, n.d.); A m e r i c a’s Finest Gift to Korea: The Life

of Philip Jaison(New York: The William-Frederick Press, 1952).

3 )  김도태, 『서재필박사자서전』(서울: 을유문화사, 1972).

4 )  이광린, 「서재필의개화사상」, 『東方學志』( 1 8 ) (서울: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1978), 3쪽;

이광린, 「심포지엄: 질문 및 토론」, 현종민, 『서재필과 한국민주주의』(서울: 대한교과서주

식회사, 1990), 114쪽.



서재필의생애와활동•

생이었으리라는논리는가능하다. 그러나그당시의세시풍속이양력을

쓰던때가아니므로그는1 8 6 3년11월생으로보는것이정확할것이다. 

이럴경우하나의원초적인의문이생긴다. 그것은서재필이김도태

와대담할당시( 1 9 4 8 )에그는왜자신이1 8 6 6년생이라고나이를줄여서

말했을까? 추정할수 있는유일한이유는일본도야마(戶山) 학교의입

학과관련이있을것이다. 당시도야마학교입학생의상한연령은1 5세

였는데,1 3 ) 그가 이곳에 입학하던 1 8 8 3년에는 이미 나이( 2 0세)가 넘어

1 8 6 3년생으로서는도저히입학이허가될수 없었고, 따라서가급적나

이를줄일수밖에없었던당시의상황이그후에도이어져서결국자신

도어쩔수없이 1 8 6 6년생으로고집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

한국의대부분의산속이그렇듯이외가에서태어난서재필은다시

본가로돌아와선대의고향인은진(恩津)에서잠시소년시절을보내다

가 7세가되던 해에 아버지의권유로서울로올라갔다. 그의아버지의

말인즉“넓은바다에서라야큰생선이마음대로자랄수있는것과같이

사람도사람이많이사는문화중심의넓은천지에살아야만될수있는

것이니서울로가라”고 말씀이계셨다. 그때그(나)의어린 생각에도좁

은 시골에서공부하는것보다는서울같은큰 도시에서유명한사람에

게배우는것이가장옳은일이라생각되어1 4 )서울로올라갔다.

이 당시서재필의심정을가장잘 표현해주는또 다른자료가있다.

그것은그의자전적소설인『한수의여행』에서주인공인한수가상경하

는장면인데,1 5 )이 글에서꿈을가지고농촌을떠나서울로향하는박한

•서재필의생애

1 3 )  山崎正男(編), 『陸軍士官學校』(東京: 秋元書房, 1984), 9쪽.

1 4 )  『서재필박사자서전』, 49쪽.

1 5 )  서재필, 『한수의여행』(서울: 보진재, 1970), 5-7쪽.

서재필의생애에는하나의미스터리가있다. 그것은그가도대체몇

년생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점은 갑신정변 당시 그가 몇 살이었는가,

그리고그가과연그 어린나이에병조참판(종2품당상관)에 오를수 있

었겠는가하는문제와관련이있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우선서재필

자신은자기가1 8 6 6년(병인)에 태어났다고주장한다.1 0 )그의말이사실

이라면갑신정변당시그의나이는1 8세가된다. 당시가아무리혁명의

와중이었다고하더라도종친부(宗親府)의 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서는

1 8세에참판에오를수는없으리라는데에서부터논란이일어나기시작

했다. 

이에대해제일먼저이의를제기한사람은서재필의막내아우인재

우의 아들 서호석(徐昊錫)이다. 그의말에 의하면 서재필의 바로밑의

아우인서재창이을축생( 1 8 6 5 )인데서재필이1 8 6 6년생이라면아우보다

어리다는계산이나오니1 8 6 6년생이라는말은옳지않다는것이다.11 )

그렇다면서재필은과연몇 년생일까. 여러가지를고찰한결과나

는 그가1 8 6 3년(계해)생이라고추론하기에이르렀다. 그논거는「과거

합격 방문(榜文)」이다. 그의 합격 방문에는「幼學 徐載弼 癸亥生

( 1 8 6 3 )父光夏 生父光彦 本大丘 居京」1 2)이라고되어있다. 다른자

료는믿을수 없어도그가어전에서작성한과지(科紙)마저의심할수

는없다. 따라서그가계해생이라고쓴것은그의출생을가장정확하게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음력이었음을고려할 때 양력으로1 8 6 4년 1월

1 0 )  『서재필박사자서전』, 47쪽.

1 1 )  위의책, 48쪽.

1 2 )  주 8 )의『국조방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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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실시한별시(別試)였는데그는이 시험에서문과의병과(丙科)

에 합격했다. 이때1 9명이합격했는데무리 중에는그 후 비록 노선이

다르기는 했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도재(李道宰)·민종식(閔宗

植)·민영수(閔泳壽)·김중식(金中植)·여규형(呂圭亨)·서상조(徐

相祖) 등의이름이함께보인다.1 8 ) 그런데그의과거합격에관한또 다

른미스터리가있다. 그것은다음과같은그의회고담에서볼수있다. 

내가열 셋인가네 살 때에 특별히귀족 자제가운데서나이 젊고재주가

출중한사람들만2 0명을뽑아경복궁대궐에서임금께서전강(殿講)을친히

보였는데, 그때내가제일나이가어렸으나암강(暗講)에 하나도틀리지않

아 일등장원으로급제가되었다. 이번도물론귀족자제들만선택하였으니

까 전력의힘이라하겠지마는, 내가장원 급제한것은내가 전혀 암강을잘

하여내 힘으로된 것이, 만일보통급제를하였다면나도귀족자제들틈에

끼어그 문벌의힘으로되었다할 것이다. 그러나이 장원급제라는것은순

연히 내 힘이 아니고는될 수 없는것이다. 이를임금께서도크게 기뻐하며

특별한상을주셨으니나자신의기쁨은물론, 다른사람들도모두부러워하

였다. 이 소문이 서울 장안에 퍼지자 듣는사람마다 누구를 불문하고 나의

재주엔천하에비할이가없을것이라고들하였다.1 9 )

문헌(국조방목)으로는그가 1 3세에과거에급제한것이 아니라1 9

세에합격한것으로되어있고, 자신은장원급제를했다고는하지만문

헌은그렇지않다. 이것은그의성품을보여주는한 좋은단면일수 있

고, 보는이에따라서는그가자기과시적인성격의소유자였다고볼수

•서재필의생애

1 8 )  주 8 )의『국조방목』참조.

1 9 )  『서재필박사자서전』, 56쪽.

수 소년의 모습은 서재필이 바로 자신의 이향(離鄕)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라고볼수있다. 거기에는생부를떠나양부에게로가는혈육의헤

어짐의아픔이잠재적으로표현되어있을뿐만아니라, 야심에찬한시

골 소년의꿈과야망이담겨있다. 그리고당시시골의풍정과그가그

후심취했던기독교신심이거기에은연중에담겨있음도볼수있다. 

서재필이 상경하여 기거를 시작한 곳은 외숙인 김성근(金聲根)의

집이었다. 그런데위(주9 )에서보듯이그의생모가성주이씨였다는기

록에 비추어볼 때 김성근은 양모(養母)쪽의 외숙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외숙 김성근( 1 8 3 5 ~ 1 9 1 8 )은 안동인(安東人)으로서판서를지낸 김

온순(金蘊淳)의 아들이었다. 그는1 8 7 3년(고종1 0년)에 문과에급제한

후 한림(翰林)·옥당(玉堂)·도승지·부제학(副提學) 등을 거쳐 이

조·예조판서를 역임했고 대한제국 시대에는 탁지부(度支部) 대신에

이르렀는데 특히 서예가 출중하여 일가를 이룰 정도였다.1 6 ) 서재필이

그곳에도착한것은외숙이참판에재직하고있을때였다. 서재필은그

의 주선으로 사숙(私塾)에 입학하여 한문 공부를 시작하였다. 사숙은

김성근의사랑채였고, 스승은그댁의문객이었다. 그당시의사숙이대

개 그렇듯이 학동들은『천자문』·『동몽선습(童蒙先習)』·『사기』·『사

서』·『삼경』을배웠다.1 7 )

서재필은나이1 9세가되던1 8 8 2년(임오)에알성시(謁聖試)에응시

하여합격했다. 이해의과거는중궁전(閔妃)이 병후쾌차한것을축하

하기위하여왕이친임(親臨)한 춘당대(春塘臺)에서양반자제들을대

1 6 )  이홍식, 『國史대사전』(서울: 대영출판사, 1976), 「김성근」條.

1 7 )  『서재필박사자서전』,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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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과윤치호의‘인간적이고내면적’인 관계가어떠했는지는알

수 없으나그들이한때조국의운명을함께걱정한동지였음을부인할

수는없다. 따라서위의윤치호의기록이서재필에게덕이안되는것임

에는틀림없으나윤치호가안할 말을했다고여겨지지는않는다. 황현

(黃玹)이서재필의됨됨이를표현하는대목에서“서재필은미국에살면

서 본국에 있는 본처와 헤어지고 미국 여자와 결혼했다. 그가 갑오년

( 1 8 9 4 )에 환국했을적에왕을알현하면서외신(外臣)이라칭했고, 안경

을쓰고담배를꼬나물고뒷짐을지고 나타나니조정이온통분노했다.

일이이쯤되면사람으로써어찌천도(天道)를안다할수있으랴.”2 2)고

기록한바 있지만, 황현과서재필의노선차이와적의로볼 때, 서재필

이 고종과열한살이라고하는 연차에도불구하고그 시대의상황에서

과연그가어전에서담배를꼬나물었을까하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

많다. 그러나윤치호가황현의기록을종합해볼 때 서재필은야심만만

했고 냉혹했으며자신의 서구적 식견에대단히 자존자대(自尊自大)한

인물이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3. 개화당의형성과 도야마학교시절

역사는인간들의만남으로이루어진다. 서재필이외숙김성근의집

에 기숙하면서학문을연찬하는동안그가얻은가장큰 소득은당대의

선구적인청년지식인들을만난것이었다. 그중에는김옥균(金玉均)·

•서재필의생애

2 2 )  『梅泉野錄』(6) 隆熙4年 庚戌(1910) 2월 1일: 「徐載弼在美國 爲其妻所離異 妻美國

人也 載弼甲午返國 謁上稱外臣 着眼鏡 含卷烟 負手而出 擧朝痛慣 至是 人以謂

天道有知」.

도 있다. 그후 오랜세월이흐른뒤 윤치호는다음과같이그의인품을

묘사하고있는데, 그의선악을떠나서서재필의위와같은인격을이해

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서재필은매사에지시하기를좋아하는야심만만한남자이다. 그는정력적

이고, 단호하며, 기민한 사람이었다. 그는분명히한국이 자랑할만한 인물

이었다. 그는젊거나늙은대신참판들을마치버릇없는애들을타이르듯이

말하거나다루었다. 그들의대부분은서재필의그와같은무례한태도를겪

으면서 미국의보호를 받고있는 그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월봉(月俸)

3 0 0불에 1 0년 고빙계약을 맺고있는 그로서는‘한국의 관료들의 환심’을

사기위해비굴할필요가없었다.2 0 )

윤치호는이어서다음과같은기록도남겨놓고있다.

서재필박사는 (귀국후), 1884년의사건으로천민이되어자살한전처의

무덤을찾아보지않았다하여비난을받고 있다. 그가서울로돌아온후 늙

고 가난한그의아버지가그를찾아왔을때 이 양자는그 노인에게2달러를

주었지만그는그것을받지않았다. 나는서재필박사가인정스러운사람이

아니라는것을잘 알지만그가그의아버지에게그렇게했으리라고는믿을

수 없다. 그는냉혹하고거만한사람이어서문유영이나한세진과같은지난

날의 많은친구들을 박절하게 대한 것은사실이다.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거지가가까이오는것을발길로걷어차는서재필을보고한세진은깊은충

격을받았다.2 1 )

2 0 )  Yun Chi-Ho’s Diary: 1897-1902, Vol. 5(Seoul: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1975), August 8th, 1897.

2 1 )  『국역윤치호일기』(하)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5), 1898년1월1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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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면이 수치를벗어나조선도세계각국중에서평등과자유의일원이

될까주주야야(晝晝夜夜)로노심초사하였던것이다. 그는현대적교육을받

지 못하였으나시대의추이를 통찰하고조선도힘있는 현대적국가로만들

려고 절실히 바랐었다. 그리하여 신지식을 주입하고 일신(一新) 기술을채

용함으로써 정부나 일반 사회의 구투(舊套) 인습을 일변시켜야 할 필요를

확각(確覺)하였다.2 5 )

이 무렵이바로 청년 개화파들의 교유와결당(結黨)이 시작되었던

때로보인다. 이분야의노작인이광린의연구업적에의하면그들의교

유가 본격화된 것은 1 8 7 7년경이었고,2 6 ) 그들의 만남이 교유의 차원을

넘어결당의모습을갖춘것은1 8 7 9년이었으며,2 7 ) 그들이혁명을모의

한 것은1 8 8 3년, 김옥균이임오군란직후일본을방문하여그곳에체류

하면서일본의개화사에서암시를받은 때였다고한다.2 8 ) 그리고이들

결맹(結盟)인사의수효는약3 0명정도였던것으로보인다.2 9 )

민태원(閔泰瑗)은 그들이정변을구체화한것이1 8 7 8(戊寅)이라고

서술3 0)하고있으나, 그들이그토록일찍혁명을결심했다면그들의청

년 기질로미루어보거나경륜에비추어볼 때 6 ~ 7년을기다렸다고보

기는어렵다. 또김옥균이다케조에진이치로(竹添進一郞)와얘기를나

누는중에“( 3년 전부터) 개혁을꿈꾸었다”는 대목3 1)은 개혁일뿐 반드

•서재필의생애

2 5 )  서재필, 「회고갑신정변」(A Few Recollection of the 1898(s i c) Revolution)(2), 『東亞

日報』, 1935년1월2일.

2 6 )  李光麟, 『개화당연구(開化黨硏究)』(서울: 일조각, 1973), 9쪽.

2 7 )  위의책, 14-16쪽.

2 8 )  위의책, 147쪽.

2 9 )  위의책, 32쪽.

3 0 )  閔泰援, 『김옥균전』(서울: 乙酉文化社, 1973), 61쪽.

3 1 )  『서재필박사자서전』, 119쪽; 『갑신일록(甲申日錄)』, 10월3 1일.

박영효(朴泳孝)·홍영식(洪英植)·서광범(徐光範) 등이 있었다. 서광

범과는11촌숙(寸叔)의 관계2 3)였으니까문중모임에서자연스럽게만

날 수 있었으리라고여겨진다. 그러나그러한만남중에서도가장의미

있는사건은김옥균을만난것이었고, 이것이그의일생을운명짓게된

다. 서재필은자신과김옥균이만난인연을이렇게설명하고있다. 

내 외숙김성근이라는이는그때벼슬이판서에이르렀고, 김옥균이는나

보다 열 다섯 살이나위인연장인데 내 외숙과는일가간이되어가끔 놀러

왔었지. 나도외손이지만, 외편으로친척이니까김옥균의집에도가끔간 일

이 있어서로알게되었고, 또내가장원급제하였다고치하도하여주고, 나

를 끔직히알아주었기때문에서로약간가까워진것이어서그 관계로박영

효도알았고, 서광범은나에게아저씨뻘이되나그역시 김옥균과는매우친

한친구로다녔어. 그때내가제일나이가어렸단말이야. 그래서나는늘그

네들과같이다녔다.2 4 )

서재필은자신보다1 2세나연상인김옥균을만나면서꿈 많던소년

시절과청년시절의생각을정리했다. 그는진심으로김옥균의꿈과야

망을존경했고김옥균도그에게각별한애정을가졌음을여러가지측

면에서엿볼수있다. 특히서재필은김옥균이국가의운명에관하여가

지고있던꿈과야망에대하여감수성이예민한청년으로서매우경도

되어있었다. 그는김옥균을이렇게회상하고있다.

나는그(김옥균)가 대인격자였고, 또처음부터끝까지진정한애국자였음

을 확신한다. 그는 조국이 청국의 종주권 하에있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여

2 3 )  『대구서씨세보』, 135쪽.

2 4 )  『서재필박사자서전』, 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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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시찰한일이 있으니…이때로부터3인이항상합심동력하여시기가

오기를기다렸더니마침그 이듬해일본에사절을보내게되었으므로우리는

호기도래(好機到來)라하며자원하여공사(公使)가되었던것이었다. 이때

일본은명치유신(明治維新)후의대개혁을단행하던때라. 상하가결속하여

내치외교에국운은날로융성하여가는판이었다. 두류(逗留)3개월에이성황

을본우리일행은선망천만(羨望千萬)이라‘우리나라는언제나…’하는초

급한마음이일어나는동시에개혁의웅심(雄心)을 참으려하여도참을수가

없었다. 나의일평생을지배하는관념은바로이때에받은충동에서나온것이

니훗날에개혁의헛된회생만되고만것도 이충동의소사(所事)이오, 5백년

종사에천고의유한(遺恨)을 품게하였음도모두이때에뿌린씨로써이었다.

…이때가오히려만시지탄이있다하나능히상하일치하여개국진취의보무

(步武)를멈추지않았던들종사지운(宗社之運)을오히려아직구제할수있었

던 것이었다. 그리하여우리일행은귀국총총히곧 동지를규합하여국정개

혁을도모하기도맹약하였다.3 4 )

개화파들은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의『시사신보』를 본받아『한

성순보』를 발간하고김옥균은치도론(治道論)을 주장하였다. 김옥균은

세 차례(1881.12, 1882.3, 1883.6)에 걸쳐일본을왕래하며정치적견문

을 넓혔으며, 그 밖에도 박영효는 2회(1881.12, 1882.3), 윤치호는 2회

(1880.6, 1881.1), 서광범은1회( 1 8 8 1 . 1 2 ), 유길준은1회( 1 8 8 1 . 4 )에 걸쳐

일본을견문했다.3 5 ) 이 당시그들이얻은결론은부국강병이었다. 그들

•서재필의생애

3 4 )  박영효, 「갑신정변」, 『순종실기: 新民1 4호』(서울: 新民社, 1926), 40-41쪽.

3 5 )  古筠記念會, 『金玉均傳』(上) (東京: 慶應出版社, 1944); 閔泰瑗, 『金玉均傳記』; 『서

재필박사자서전』; 『서유견문』; 金綺秀, 『修信使記錄』(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1);

『新聞集成明治編年史』(5), 明治1 5년(1882) 3월조, 48쪽에所收된『朝鮮新報』明治1 5

년 3월 1 5일자; 同書 1 0월조; 163쪽에 所收된『東京日日申報』明治1 5년 1 0월 1 6일자

등을참고하여채록한것임.

시 혁명의거사를 의미했다고볼 수는 없다. 이 무렵 개화파들은신촌

봉원사(奉元寺), 동대문밖의탑골승방, 압구정(鴨鷗亭) 등에서정치적

논의를했고, 특히이들의행동노선에있어서는유대치(劉大致)가 깊

이연루되어있다는사실이여러곳에서보인다.3 2 )

이 당시 청년 개화파들은 일단 한국의 서구화 과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들은그들의나이답게문득초조를느끼기시작했다. 그들

은, 구성원의 정치적배경으로 볼 때, 그들의 결심에 따라서는어떠한

정치적개혁도가능하리라고생각했다. 그리고이와같은초급(焦急)함

에는일본으로부터영향을받은바가컸다. 서재필은당시김옥균의심

정을이렇게대변하고있다.

김옥균은구미의문명이일조일석의것이아니고다국간경쟁적노력에의

한 점진결과로몇 세기를요(要)한 것이었는데일본은한 대(代) 안에그것

을 달성한양으로깨달았다. 그리하여그는자연히일본을모델로치고조선

을개혁시킴에그의우의와조력을청하여백방으로분주하였던것이다.3 3 )

이무렵의청년개화파의심중이어떠했는가를가장명료하게설명하

여주는것은박영효의다음과같은고백이다. 그는이렇게말하고있다.

이에앞서신사(辛巳, 개국4 9 0年, 1881年)1 2월에나는일즉대원군(大院

君)의실정을탄식하야장차개혁의의지를품고동지서광범김옥균과3인이

3 2 )  『갑신일록』, 11월 1 6일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30) 高宗(2): 「甲申大逆不道罪人

喜貞等鞫案」(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598쪽, 「李允相」條; 九月 玉均·泳植·光

範·載弼·往往作會 且或會於劉鴻基(大痴)家」.

3 3 )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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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전개되어풍광이매우평담(平淡)하다할 수 있고, 창밖에는농부들

의 격양가(擊壤歌) 소리와낮닭우는소리가이따금구슬피들려올 뿐이었

다. 그러나, 밤이깊어3경쯤되면3 ~ 4인의동지가찾아와밤을새워가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모양이었다. 아마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적어

도한두번은이곳에서밤을밝혔을것이다.3 8)

위의글이풍기는뉘앙스로볼때서재필은무엇인가거사가준비되

어 가는 정도만을 감지하였을 뿐이지 그가 혁명의 구상에 참여했다고

보기는어렵다. 그러나김옥균등이 서재필을매우촉망했음은틀림없

는것 같고, ‘잘키우면’쓸만한 인물이될 수 있다고판정했다. 그래서

김옥균은일본을통해서자신의견문이넓어진것을감안해서서재필의

일본유학을주선하게되었고부국강병과연결시켜생각하다보니그를

사관학교에입학시키는것이득책(得策)이라고생각했다. 그리하여김

옥균은서재필을일본의육군도야마학교에입학시켜무관으로키우리

라고결심했던것 같다. 서재필은도야마학교로유학하던당시의정황

을다음과같이회고하고있다. 

나는그(김옥균)에게1 0여년연하이었으므로그는나를늘 동생이라고하

였다. 하루는그가나에게국방을충실히하자면정예한군대밖에없는데현

하의우리의급무로그우(右)에 출(出)할 자 무엇이냐하며, 일본을건너가

무예를 배우라고 권하였다. 나는 언하(言下)에 승낙하고 불출기일(不出幾

•서재필의생애

3 8 )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2 ) .

3 7 )  ‘From Min Yong Mok to Lucius H. Foote’(January 18th, 1884), No. 43, T h e

Collected Letters of Yun Chi Ho, pp. 218-219.

3 8 )  『서재필박사자서전』, 116쪽. 여기에서말하는‘동대문십리밖’이라 함은지금의 용두동

에있는탑골승방을의미한다.

이일본에들렀을적에“당시일본의육군대신이던오야마이와오(大山

巖)는 한국이어느강대세력에피점(被占)이 됨은일본자체에도일대

위하(威爀)인즉 한국도 정예(精銳)한 육군을 양성시키어 러시아나 청

국(淸國)의침략이있는 경우에는일본과공동전선을베풀어대항하여

야할것을원망(願望)하였다.”3 6)고한다. 귀국한개화파들은이러한입

장을국왕에게상주(上奏)했고왕도이에공감하여무기3 , 0 0 0점과군

장비의수입을서두르게되었다.3 7 )

그렇다면이 글의주제와관련하여, 개화파가교유·결당하는과정

에서서재필은과연어떠한위치에있었으며, 어떠한역할을했을까? 서

재필이1 8 6 3년생이고그들의교유가1 8 7 7년경이었다면당시 그가 1 4

세인데1 0년의연차로미루어함께평교를할수도없었을것이며‘아이

취급’을 받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그들이결당을시작한1 8 7 9년경

이면이제서재필의나이도1 6 ~ 1 7세가되는터이므로‘말석’에라도앉

아 있었으리라고예상되지만 대사를 함께 의논할 처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개화파의형성과초기의전개과정에서그의역할은미

미한것이었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해서는서재필의다음과같은술회

가시사하는바가있다. 

이렇게사정(혁명의모의)이 더욱절박하게되어하는수없이동대문밖으

로김옥균은숨어버렸다. 그집은동대문밖에서십리가량이나떨어져있으

며, 북쪽에는삼각산이멀리바라보이고남쪽은넓은평야가광주(廣州) 땅

3 6 )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2 ) .

3 7 )  ‘From Min Yong Mok to Lucius H. Foote’(January 18th, 1884), No. 43, T h e

Collected Letters of Yun Chi Ho(Seoul: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1980), p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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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이학교에입학한학생은모두1 4명이었다.4 4 )

육군도야마학교는일본육사의전신인육군병학교(兵學校)가 1 8 7 3

년에도야마에설립한일종의출장소였다. 이곳의학생들은각 진대(鎭

臺)로부터 차출된 상 하사관들로서군사 교련을 받았다. 이 출장소는

1 8 7 5년에정식으로육군도야마학교로독립되어검술, 체조, 나팔, 보병

전술을가르치다가보병전술에관한부분은육군보병학교로독립되어

치바(千葉)로 이전해나갔다. 도야마학교의검술과체조는그 후 일본

체육계에지대한공헌을함으로써군인이라기보다는군체육(軍體育)이

라는면에서더욱독보적인위치를차지하게되었다.4 5 )

서재필을비롯한한국인사관생도들이이곳에서 어떤 생활을했는

가에관해서는두개의당사자기록이있다. 우선서재필자신의회고담

을들어보면다음과같다.

우리학생일행은도야마학교에입학되었는데처음몇 달동안은몇 해뒤

인 갑신년1 2월 통에피살된가네코(金子)라 위명(僞名)하는사람을통역자

로 두지않을수 없었으나얼마아니되어 우리는그를해고시킬만큼 일어

를 능통하게되었다. 우리는그 도야마학교에2년 이상[s i c]을 있었는데그

때김옥균은치쿠지(築地)라는도쿄땅 끝에살았다. 그는주일한국공사는

아니었으나일본의관리들과일본에파견된외국사절들에게외교적으로상

당히 친밀한교유(交遊)를 하였던것이다. 매일요일이면우리는반드시그

•서재필의생애

4 4 )  『한성순보』제1 7호(1883. 4. 6), 3쪽: 「昨秋生徒入日本受業 已載前號矣 注書徐載弼外

一十四人 在日本戶山學校 習上下士官之業 晝宵不懈殊可貴也 特如徐則 係是貴族

且列朝紳 而受業勤勵 自朝八時至夕四時 在敎場受其敎授 其外朝夕之暇 特設規則

學習不已且勸 一十四人皆皆其爲 故兵技以及兵書算術竝皆大進 將近卒業云 徐之勉

勉如是實屬僅見之 有見日本各報」.

4 5 )  위의 책, 211쪽; 『日本歷史大辭典』( 9 )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0), 「陸軍戶山學校」

條.

日)하여1 5인의다른학생들과일본으로향하였다.3 9 )

서재필일행이일본으로떠난것은1 8 8 3년5월경으로보인다. 당시의

일본신문4 0)에는5월1 4일에조선유학생1 7명이당시조선정부의초청

을 받고서울에서머무르고있던우시바다쿠조(牛場卓造)와 마쓰오산

타로(松尾三代郞)의 인솔을받으며히에마루(比叡號)를 타고나가사키

(長崎)에입항한것으로되어있다. 이일행중에서재필이포함되어있는

지의여부는확인되지않으나그의회고록의문맥으로미루어볼때그는

여기에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보이며, 그시기는대략1 8 8 3년5월어느

날인것으로추정된다.4 1 )

이들은일본에도착한즉시도야마학교에입학한것은아니며, 일단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여서양학문의기초지식을익혔다. 그

것은김옥균이자기은사후쿠자와에게각별히부탁을해두었기때문이

다.4 2 )이곳에서양학의기초교육을마친학생들중일부는세무(稅務)를

더 공부했고, 일부는양잠(養蠶)을 공부했고, 일부는육군도야마학교에

입학했는데 서재필은당초의 계획대로도야마학교에 입학했다.4 3 ) 그와

3 9 )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2 ) .

4 0 )  『시사신보』明治1 6년(1883) 5월 1 4일; 『新聞集成明治編年史』(5) 明治1 6년 5월조,

2 9 5쪽에所收.

4 1 )  그들이 東京에 도착한 것은정확히 5월2 0일이었다. 『杉木恒吉宛』(明治1 6年 5月2 0日

字), 『福澤諭吉全集』( 1 7 ) (東京: 岩波書店, 1971), 549쪽, No. 553의註. 이 문서에는

牛場卓造가牛場卓藏으로기록되어있다.

4 2 )  『東亞先覺志士記傳』(上) (東京: 原書房, 1966), 63쪽.

4 3 )  『한성순보』제6호(1883.12.20.), 7쪽: 「今三月以後 語學生徒 人日本者 前後五十餘人

多 在於日本之東京慶應義塾 慶應義塾以敎授洋學爲主 其生徒常不下六七百人 特爲

我國生徒設置一舍 勤心敎學 生徒中一人 已卒業轉學洋文 又或有學稅務者 有學養

蠶法者 有人士官學校學軍制者 究未知來效之如何 而大悉悉心攻苦宵不懈 日人亦以

爲本國罕比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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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귀국명령을받았다. 우리는1 8 8 4년 4월[s i c]에서울로돌아와보

니정계는떠나기전보다가일층험악한데조정내외가우리를시의(猜疑)와

적의(敵意)를가지고대하였던것이다. 그러나고종께서는우리일행을인견

(引見)하시어, (우리는) 일신한 군복에 창검을 메고어전에 나타났다. 금액

(禁掖: 闕內)으로 들어가서 유연 체조(柔軟體操)와 다른 운동을 하여 보라

고하명(下命)하신것을보아확실히고종께서는우리들의복장과모든것에

이열(怡悅)을느끼신것이었다. 그때새병학교가한규직(韓圭稷)대장지휘

로 조직된다는것을들었다. 우리는그 실현됨을학수고대하였으나도로(徒

勞)이었다. 6~7삭(朔)의뒤에야그신학교설립할 기회는날러간것을알게

되었는바이는물론중전과그일당의반대때문이었다. 우리는절망과낙담

의심연(深淵)에빠졌으나속수무책이었다.5 0 )

이 무렵에는이미김옥균을중심으로한지휘부에서거사준비가거

의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들은주역들의집을 오가며거사를

모의했고이때는서재필도그 자리에참여할수가있었다. 그들은주로

김옥균과박영효의집이나동대문밖 탑골승방, 아니면압구정변(鴨鷗

亭邊)에서 거사를 준비했다.5 1 ) 그러나이 당시 그들이 모의한 거사가,

그 훗날보여준바와같이, 집단살해를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그들

이 추구한 부국강병은 내수용(內需用)이었다기보다는다분히 자주 국

방의의미가깊었다. 이점에대해서는국왕도공감했던것으로보인다.

•서재필의생애

5 0 )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2 ) .

5 1 )  『推案及鞫案』: 「甲申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申重模條」, 589쪽: 「其後 還歸朝鮮

亦學士官舊藝 被召入闕 至蒙看品見 差南行部將 日日頻數往來於玉均載弼家 數數

從遊 常聞其言 曰各國人 不惜其身得以開化 朝鮮獨立不能焉 甚可恨也 也干九月 泳

孝要與 偕往押(狎)鷗亭川獵 故矣身與泳孝之也人圭完 同往押鷗亭二日而還轉 往塔

洞僧房則 玉均·光範·載昌·寅鍾·柳衡魯·點乭·高永錫·朴齊敬(絅)俱在其處

而矣等在其越房 下人處所矣 寅鍾頻數入房而說話」.

를지쿠지우거(寓居)로심방하였다. 그러는때마다그는우리를친제(親弟)

같이대접하고숨김없고남김없는폐간(肺肝)속의말을우리에게들려주었

다. 그는 조국 쇄신에 대한우리의 중차대한 임무를 말하는 동시에 나라에

돌아가우리가빛나는대공훈을세울것을믿어마지아니하였다. 그리고그

는 늘 우리에게말하기를“일본이동방에영국노릇을하려하니우리는우

리나라를아세아의불란서를만들어야한다”고하였다. 이것이그의꿈이었

고 또 유일한야심이었다. 우리는김 씨의말을신뢰하고우리전로(前路)에

무엇이닥쳐오든지우리의이 책임을이행하지않고말지않겠다결심을하

였던것이다.4 6 )

서재필은그것이해외 유학 시절이었음에도불구하고학교 생활에

관한얘기보다는당시김옥균의가르침에대하여더 많은관심을보이

고 있다는점에서특이하다. 서재필의술회에의하면이들이김옥균을

만날때면 우국담(憂國談)으로 밤을지새운것 같으며, 이국에서임오

군란의 그 비극적 치욕적 결과를 들었을 무렵이 더욱 그러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들은1년여의유학을마치고1 8 8 4년 6월8일한국에돌아

왔다.4 7 ) 그들이 조기에 귀국한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4 8 )

그들은귀국하자왕을알현하였으며서재필은왕에게사관학교의설립

을진언했다.4 9 )그는당시의일을다음과같이회상하고있다. 

우리가도야마학교를마치니조선사관들에게새로운전술을가르치라는

4 6 )  서재필, 「회고갑신정변」(2). 이와 같은내용은『서재필자서전』9 5 - 9 6쪽에도 비슷하게 기

록되어있다.

4 7 )  『국역윤치호일기』1 8 8 4년6월8일자.

4 8 )  李光麟, 『개화당연구』, 38쪽.

4 9 )  『서재필박사자서전』,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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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초혼제(招魂祭)를당하여일본병사, 관리및상인이모두 남산아

래 모여 씨름과칼 싸움 놀이를하게 되었다. 그래서다케조에가사람을보

내어 나를 초청하고중대장무라카미(村上)도 서재필군을 초청하고또 나

를 청했다. 나는 몸이 아파 참석을사절하였으나다만서재필·서광범에게

사관생도를 데리고 가서참여하게하였다. 들으니 중대장무라카미는 거느

리고있던군사를2대로나누어적백(赤白)두기(旗)로표시하고적기는일

본, 백기는지나(支那)로 삼았는데적기가이길때 다케조에는매우기뻐하

며길조라했다고한다.5 7 )

이상의여러기록들로미루어볼때김옥균은서재필을집권에필요

한무력으로쓰려고했고그래서육군도야마학교에유학까지시켰으며,

서재필은그 나름대로김옥균의뜻을충실히이해하고맡은바 역할을

충실히이행했다. 적어도이 시기에서재필은강병책(强兵策)의 한 행

동대원이었을뿐이다. 

4. 갑신정변기의활동

개화파가결당(結黨)의 초기에서부터유혈혁명을구상했다고믿을

만한증거는없다. 논리적으로보더라도그들의개혁제1의목표는청국

으로부터독립이었고, 그들의주구(走狗)라고여기던사대당을몰아낸

다는목표는2차적이고부수적인것이었다. 그들의척화(斥華) 의지는,

의미상의미묘함이있기는하지만, 효종(孝宗)의 북벌정책이후오랜만

에 처음으로나타난탈중화사상(脫中華思想)이라는데에그 역사적의

•서재필의생애

5 7 )  『갑신일록』1 1월6일자.

그는기왕에조련국(操鍊局)의 체제를정비하고강화하는한편 5 2 )서재

필과같은사관생도들을중용하도록했고,5 3 )이에따라사관장이된 서

재필은사관생들을이끌고왕에게열병하는경우도있었다.5 4 ) 서재필이

이와같이부상하게된 데에는당시조정대신들의공감과후원에도힘

입은바가큰데윤치호는당시의상황을이렇게기록하고있다.

밤에예궐하여가친(尹雄烈)이“기예가정연(精硏)한 병대 백 명을 뽑아

상경(上京)·입감(入監)시킨뒤 환송(還送)시키거나제영(諸營)에 분치(分

置)코자하는데청허하심이어떠하오리까”라고아뢰었더니상(上)께서말씀

하시기를“뽑게하라”하셨다. 사관학교를설립하여졸업한생도를수용하는

일도아뢰었다.5 5 )

결국왕은개화파의부국강병책을수용하게되었고, 조정대신들도이

뜻을이어조련국의신축청사를완공하는등 5 6 ) 양병에박차를가했다.

김옥균은이와같이서재필을조정내에서부상시키는한편일본과의협

력관계에도신경을씀으로써양국의병사들이어울릴수있는계기를마

련해주었다. 김옥균은이에관하여다음과같은사실을소개하고있다. 

5 2 )  『고종실록』甲申(1884) 閏 5월 2 4일조: 「敎曰 操鍊局卽統率各營也 各營節制之方 一

切管割關防 令該曹 從速造給 先以前營關防 分用事分付」.

5 3 )  『고종실록』甲申(1884) 6월 3 0일조: 「敎曰 旣設操鍊局矣 不可無士官習藝 前副正子

徐載弼 使之起復 以士官長擧行 又敎曰 鍊武方張 此時將領不可遞易 前前營左副領

官李鍾觀 使之起復從戎」.

5 4 )  『승정원일기』甲申(1884) 8월 2 0일조: 「以司謁日傳 下敎曰 士官長 徐載弼率生徒 使

之明日待命」.

5 5 )  『국역윤치호일기』1 8 8 4년8월 1 9일자.

5 6 )  『승정원일기』甲申(1884) 8월 2 9일자: 「趙臣熙…又以操鍊局言啓曰 本局新建二百九

十九間半間今已 軍役之意 敢啓 傳曰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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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면직되었을때6 1 ) 그들에게는일종의위기감마저감돌기시작했고

이때그들은비상한방법, 즉혁명을연상했다. 당시의심경을박영효는

다음과같이회고하고있다. 

이렇게 불여의(不如意)한 개화당 중에도 나는다행히 종척(宗戚)의 1인

이므로주상의명령을받자와한성판윤이되어도하의지방행정을장악하

고 겸하여 경순국(警巡局)을 설치하여 경찰 제도를 개시하고 치도국(治道

局)을 주리(主理)하여전국의토목사무를관장하고다음에박문국(博文局)

을 신설하여신식교육을 시작하여할 제 치도사(治道事)에 관하여민비의

사촉(私囑)을 불청(不聽)한 사혐(私嫌)으로광주유수로 전임되었다. 향우

지탄(向隅之歎)을 금치 못하면서 섭섭히 광주 남한산성으로 출발(하였다.)

…나는다행히광주유수가되어수어사(守禦使)겸직으로병권(兵權)을가

지게된것을다행으로후일지계(後日之計)를위하여양병(養兵)을할터(였

다.) …그럭저럭1년[s i c]이지남에광주유수의정병양성이이상히도민씨

일파에게 위협시하게되어민비의 일언(一言)으로 나는 곧 면관(免官)되고

내가 양성한 일본식 군병은 곧 경성으로 징상(徵上)되어 전후어영(前後禦

營)에 속하여전영사한규직(韓圭稷), 후영사윤태준(尹泰駿)의 영솔 하(領

率下)에 돌아가고말았다. 당시청인(淸人) 세력의횡포와민(閔) 씨의난정

(亂政)은 거의 극도에 달하여 삼천리 강산은 장차어육(魚肉)이 될 지경이

다. 누가울분을느끼지않으리요.6 2 )

결국박영효의좌절은개화파의좌절로확대되었다. 그러던차에두번

째 위기의사건이발생했다. 그것은민영익(閔泳翊)의 이탈이었다. 개화

파의입장에서볼때그것은차라리배신이라는표현이적절했다. 1882년

•서재필의생애

6 1 )  『고종실록』癸未(1883) 10월초7일조: 「以南廷順爲廣州府留守」.

6 2 )  박영효, 「갑신정변」, 42쪽.

미가있다. 이당시그들의궁극적관심, 즉척화의지에대하여서재필

은다음과같이회고하고있다. 

그때김옥균의 생각은무엇보다도 청나라 세력을꺾어버리는 동시에, 그

에추종하는귀족들의세력을빼앗은후에우리나라의완전자주독립정치

를 수립하자는것이그의 이상이었고, 실현의최고목적이었다. 더욱이청나

라에서대원군을 납치하였다는것은우리로서참을수 없는치욕이라하여

더욱이분개함을참을수가없어그 세력구축(驅逐)과 귀족타파의깃발을

둘러메고나서려한것이다.5 8 )

서재필의이와같은술회가진심이었다는것은그들이혁명에성공

한직후 1 4개정령(政令)중첫번째사항이‘대원군을가까운시일안에

모셔올것. 조공(朝貢)과 허례 의행(虛禮儀行)을 폐지할것’5 9)을 표방

한데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그러나 부국강병을 통한 점진적인 탈화(脫華)와 사대당의 제거를

꿈꾸던개화파에시련이다가왔다. 그첫번째현상은그들혁명의중추

세력으로 믿었던 박영효의 몰락이었다. 부마도위(駙馬都尉)로서 한성

판윤의지위에있던박영효는결국사대당의시의(猜疑)로한성판윤에

서 광주(廣州) 유수(留守)로 좌천되었다.60) 그러나이때까지만해도그

와그의 동지들은차라리이목이소원(疎遠)한광주에서병력이나양성

하면전화위복이되리라고생각했다. 그러나6개월이지나광주유수직

5 8 )  『서재필박사자서전』, 108-109쪽.

5 9 )  『갑신일록』1 2월5일자.

6 0 )  『고종실록』癸未(1883) 3월1 6일조: 「以趙慶鎬爲漢城判尹 朴泳孝爲廣州府留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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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주관적위기외에제3의객관적유인(誘因)현상이나타났다. 그

것은청조(淸朝)의 불안이었다. 1884년6월이되자청국은안남(安南)

사건으로인하여프랑스와의전쟁에서대패했다는소식이들어왔다. 이

제 청조는조선의문제를돌아볼겨를이없을것이라고판단했고, 이때

가 혁명의호기라고그들은생각했다.6 5 ) 혁명은청의 세력을몰아내는

데에그치지않고그들의힘을배경으로하여개화를저해하고있는수

구파(守舊派)를 함께제거하리라고결심했다.6 6 ) 그리고그 방법으로는

다음과같은세가지를생각했다. 

1안: 우정국의창립축하연에서수구파를처단하는방법

2안: 경상감사 심상훈(沈相薰)을 달래서 북유(北由)에 있는 홍영식의

별장인 백록동(白鹿洞) 정자에서연회를 베풀고 수구파를 처단하

는방법

3안: 자객에게 청복(淸服)을 입혀 일거에 민영목·한규직·이조연(李

祖淵) 등 사대당을죽이고민태호(閔台鎬)·민영익부자에게죄를

씌워함께궤멸(潰滅)시키는방법 6 7 )

위의 세 방안 중에서제2안은심상훈을설득하는 과정에서 실패했

고, 제3안은성공의가능성이적어포기했고, 결국우정국의낙성식축

하연에수구파를초대하여처형하는방안으로확정을보았다. 갑신정변

•서재필의생애

6 5 )  文一平, 『韓米5 0년사: 湖岩全集』( 1 ) (서울: 朝光社, 1945), 128쪽; 崔南善, 『新版 朝

鮮歷史』(서울: 東明社, 1946), 101쪽.

6 6 )  『推案及鞫案』:「甲申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申中模條」, 5 9 0쪽:「泳孝曰 汝以

朝鮮人 當有知覺矣 朝鮮乘此時可爲獨立國 而人稟于內 則當有處分 而有頑固黨 幾

人每每沮止 事來諧矣 爲先除去此輩然後 可以做事 汝項依吾指揮行之」.

6 7 )  『갑신일록』1 1월 4일자; 文一平,『史外異聞秘史: 湖岩全集』( 3 ) (서울: 朝光社,

1946), 78쪽; 『서재필박사자서전』, 122쪽.

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이체결되고, 특명전권사절의자격으로미국을방

문한다음구라파를거쳐귀국하여“나는어둠속에서태어나서밝은빛

을보고이제다시어둠속으로돌아왔다. 나는지금어찌할바를알수없

지만곧알게되기바란다.”6 3)고서구문명을찬탄했을때개화파는훌륭

한동지를얻었다고생각했다. 그러나그는결국척신(戚臣)의인연을버

리지못했다. 이런점에서그는박영효와좋은대비를이룬다. 민영익의

이탈에대하여윤치호는다음과같이그안타까움을토로하고있다. 

그날운미(芸楣: 민영익)가 나에게 묻기를“근일(近日)에 독립을 이룩할

수있는 기회가있는가?”라고하기에내가대답하기를“공은어찌이와같이

묻는가? 우리나라가미(美)·영(英) 제국과조약을맺은날로부터곧 독립

국이된것이다. 세상에어찌속국과더불어평등한조약을맺을이치가있겠

는가? 지금우리나라는독립여부를다질필요가없고다만나라를강하게

하는데주의함이옳은것이다”라고하였다. 이에운미는아무말이없었다. 

아, 운미가이와같이묻는그뜻을가히알수있다. 그것은개화당이새로

운것을일으키고옛것을고쳐항구한독립을도모하는데뜻을두고있으나

운미가이를 좋아하지않는 까닭이다. …국가에유익하다면민씨가마땅히

힘써 도모해야하지 않겠는가? 마땅히힘을써야할 것이다. 그러나운미는

문명독립과스스로우내(宇內)에 떨치려는뜻있는인사에게반목하여나라

에불충하는사람이라하고있다. 그는어찌된이치인가? 가련한일이다.6 4 )

위에서본바와같이박영효의몰락과민영익의이탈이라고하는두

6 3 )  G. M. McCune & J. A. Harrison(ed.),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1

(Berkeley and Los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p. 7,

I n t r o d u c t i o n.

6 4 )  『국역윤치호일기』(상) 1884년1 1월 1 9일자;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2 )에도이와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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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국에서의유혈 충돌이있은 직후 김옥균은 서재필의 무리들로

하여금경우궁(景祐宮) 문밖에서기다리게했다. 서재필은일행들에게

칼을나누어주고잡인들이출입하지못하도록파수를보았다.7 1 ) 이때의

정황을김옥균은다음과같이기록하고있다.

경우궁뜰에이르자박(泳孝) 군과다케조에가병사를거느리고왔다. 이

에 내 마음이비로소 안정되었다. 대가(大駕)와 모든 비빈(妃嬪)들이 정전

(正殿)에 편히좌정한후 일본 공사와우리들은좌우에시위(侍衛)하고 일

본 병사는대문안팎을경호하며사람의출입을금지시켰다. 서재필은사관

생도인 정란교(鄭蘭敎)·박응학(朴應學)·정행징(鄭行徵)·임은명(林殷

明)·신중모·윤영관(尹泳觀)·이규완(李圭完)·하응선(河應善)·이동호

(李東虎)·신응희(申應熙)·이건영(李建榮)·정종진(鄭鍾振)·백낙운(白

樂雲) 등1 3인을거느리고정전위에시립하였다. 

이조연과한규직이입시(入侍)하면서다만나를향해말하고자하므로나

역시박(泳孝) 군이한 말(변란의책임추궁)로써대하였다. 그랬더니이조연

이 목소리를높여부르짖기를“내가주상께입대(入對)하고자하니나를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한다. 서재필이 칼로 앞을 가로막으며 꾸짖기를

“내가전문(殿門) 호위의명(命)을받았으니명이없으면들어가게할수없

소”하였다. 또장사들이분연히일어날형세를보이자이(祖淵)·한(圭稷)

은 후문을 나갔다. 거기에서 한능택(韓[黃]能澤)·윤경순(尹慶純)·이규

완·고영석(高永錫)이하수(下手)하였다.7 2 )

•서재필의생애

7 1 )  『갑신일록』1 2월4일자; 閔泰瑗, 『金玉均傳記』, 31쪽; 『推案及鞫案』: 甲申大逆不道罪

人喜貞等鞫案: 申重模條, 592-593쪽: 「矣身入去 見之言於寅鍾 出送門挾竝納二人

旣人見之 卽玉均·泳孝·載弼·英植及李昌奎·金奉均·李圭完·柳衡魯·邊

樹·尹景純·李寅鍾·高永錫·車弘植俱在矣 載弼給矣身一金刃 令禁雜人爲把守之

役矣」.

7 2 )  『갑신일록』1 2월4일자; 閔泰瑗, 『김옥균전기』, 36쪽과『서재필박사자서전』, 142-144쪽

의 전개과정전모를밝히는것이이 글의주제는아니다. 그렇다면범

위를 좁혀 서재필은 이 정변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살펴볼필요가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서재필은연배로보나그의정치적지위로

보나 정변의고위 핵심 결정에 참여했다고볼 수는 없다. 다만 거사가

구체화됨에따라서그제서야그는주역인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

식등과직접적인상의와지시를받을수있었다. 그가거사에서무엇을

맡았는가하는점은거사전야에이루어진다음과같은업무분담을통

해선명히알수있다.   

•홍영식: 모의총람(總覽)의제1인자

•박영효: 집행의총지휘

•서광범: 참모계획

•김옥균: 일본공사관과의교섭통역

•서재필: 문금취체(門禁取締)와병졸의영솔

•이규완(李圭完)·윤경순(尹景純): 사관학도1 0여명을인솔하고방화

하고수구파를주륙(誅戮)하는등하수(下手)의임무의일체를맡음 6 8 )

위의기록으로미루어볼때 서재필은거사장소와대궐에진입했을

때문을지키는일을하면서소시(壯士; 일본의하급검객)들을통솔하는

것이었다.6 9 ) 그리고그외에그가 일본어에능통하고일본 무관 출신이

라는인연으로일본인중대장인무라카미와연락하는일을맡았다.7 0 )

6 8 )  박영효, 「갑신정변」, 43쪽.

6 9 )  『推案及鞫案』: 「甲申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李昌奎條」, 5 9 6쪽: 「且聞士領官爲徐

載弼 令聽其指揮云 仍令趨走傳乎」.

7 0 )  『서재필박사자서전』, 124쪽; 『갑신일록』1 1월9일,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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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무리혁명의와중이었다고하더라도그가 당시 2 1세의 나이로서

종친부도아닌몸으로서과연종이품당상관의고위직에오르는것

이상식적으로가능했겠는가하는점

(6) 당시혁명의주역이며서재필보다는1 2세가 연상인김옥균이참판

(戶曹)이었는데서재필이그와같은반열에섰다는것이위계상으

로나당시의정황으로불가사의하다는점

등을들수있다. 

그렇다면어떻게해서이와같은큰 오류가발생했을까? 우선생각

할 수 있는것은『갑신일록』이 혁명1년후에기억에의해서쓴 것7 8)이

기때문에김옥균이잘못기억했을수도있었을것이고, 달리생각하면,

당시김옥균이서재필을그렇게격상시킬뜻이있었으나그것이뜻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고볼수도있는데, 그개연성으로볼때후자의가능

성이높다. 따라서서재필이혁명당시 병조참판이었다는기존의통설

은사실과다르고, 수정되어야할것이다. 

5. 좌절과 망명: 에필로그

정변의 초야(初夜)는 수구파의 대신 5명(李祖淵·韓圭稷·閔泳

穆·趙寧夏·閔泰鎬)과 내시 1명(柳在賢)을 처형한 것으로 기선을 제

압할수 있었고, 애당초의계획대로왕을옹립하는데에도성공했다. 그

러나청국의반격이시작되고그것이무력충돌로비화되면서부터사태

는반전되기시작했다. 이제대신6명을처형한것으로써정변이완전히

•서재필의생애

7 8 )  李光麟,『개화당연구』, 114쪽.

이후의갑신정변의전개 과정에서서재필과관련하여여기에서짚

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있다. 그것은혁명 조각에있어서 그의 직위이

다. 이부분에관해서기존의전기들, 즉민태원의『김옥균전기』7 3)와김

도태의『서재필박사자서전』,7 4 )그리고김옥균의『갑신일록』7 5)에는한결

같이서재필이혁명내각에서병조참판으로임명되었다고기록되어있

다. 민태원과김도태는『갑신일록』을 보고이 글을썼으니까논외로한

다하더라도, 『갑신일록』에그렇게되었으니까이사실은이론의여지도

없이기정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으나여기에는심각한의문이제기된

다. 단적으로말해서서재필이혁명내각에서병조참판에임명되었다는

것은믿을수없다. 이러한의문이제기되는논거로써는:

(1) 당일자『고종실록』7 6)에도서재필이전영(前營)의정령관(正領官)에

제수되었다고만기록되었을뿐참판에임명된사실이 확인되지않는

다는점

(2) 위박영효의회고록에도이러한사실이명기되어있지않다는점

(3) 일본공사의보고를받고 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기록7 7)에

도 그가정령관으로만기록되어있을뿐참판의기록이보이지않는

다는점

(4) 병조참판은종이품당상관이오정령은훈련원의종이품당하관인데

과연이러한격차의품직이겸직할수있겠는가의의문

7 3 )  『김옥균전기』, 40쪽.

7 4 )  『서재필박사자서전』, 147쪽.

7 5 )  『갑신일록』1 2월4일자.

7 6 )  『고종실록』甲申(1884), 10월1 8일자.

7 7 )  伊藤博文,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上) (東京: 原書房, 1936), 299-300쪽: 「甲申1 0

月 1 8日朝廷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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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0 0명이었다는불균형8 1)은 그들로하여금최후의수단으로왕의 침

전을장악하게하였다.8 2 ) 그러나청병의핍박이더욱 가열되자개화파

들은다섯차례나자리를옮겨가면서왕을옹위하고일본공사관으로피

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왕이 이를 거절하자 박영효와 홍영식만이

왕을따르고‘뒷날을도모하자’는 다케조에의제안에따라일단일본공

사관으로 피신하였다. 그 와중에서 개화파는 김옥균·박영효·서광

범·서재필·이규완·유혁로(柳赫魯)·정난교(鄭蘭敎)·신응희(申應

熙)·변수(邊樹[燧]) 등 9명만이생존했다.8 3 ) 임오군란의경험으로미

루어볼 때 자신들이목숨을부지하지못하리라는것을그들은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일본으로의 탈출을 결심하고인천으로도피했다. 그들

은인천으로가는중에도민중들로부터심한박해를받았다.8 4 )

인천에도착한일행은인천주재일본영사고바야시(小林)의 주선

으로제일은행지점장기노시타(木下)의 집에잠시은신할수 있었으나

묄렌도르프(G. von Mollendorff)의 추병(追兵)으로이곳에서도안신(安

身)할수가없었다. 그들은마침그곳에정박중인일본선박치도세마루

(千歲丸)에 몸을피할 수 있었다. 일본공사 다케조에는묄렌도르프의

끈질긴인도요구에응하려하였으나선장츠지가츠산로(什勝三郞)의

도움으로화를면할수가있었다. 일행은1 2월 11일에인천을출항하여

•서재필의생애

8 1 )  박영효, 「갑신정변」, 43쪽.

8 2 )  『고종실록』甲申(1884) 10월 1 7일자: 「…座皆驚散 金玉均·洪英植·朴泳孝·徐光

範·徐載弼等 自座中起走 人闕內直至寢殿」.

8 3 )  『갑신일록』1 2월6일자; 『서재필박사자서전』, 167쪽; 『고종실록』甲申(1884) 10월1 9일

자: 「日公使率兵辭宮 金玉均·朴泳孝·徐光範·徐載弼等 皆隨而去」.

8 4 )  『고종실록』甲申(1884), 10월 2 0일자: 「時城中軍民 疾視日本人 逢輒歐鬪 多有殺傷

日本公使竹添進一郞 率兵保護居留民出城 金玉均·朴泳孝·徐光範·徐載弼及生徒十

餘人 皆藏身於日本公使館 雉髮洋服 潛往仁川港 直逃日本」.

. .

성취될것이라고믿었던그들의판단이그릇된것이었음이드러나기시

작했다. 그들의사기가비록충천했다고할지라도, 그들이가지고있던

무기중의태반은쓸 수없는 것들이었다.7 9 )서재필은당시의상황을이

렇게기록하고있다.

이때나는 아무리짧은동안이나마자기에게지휘권이있는이상그대로

부하를해칠수도없어최후의일전으로운명을결정하려고하였다. 부하병

사들도말하면그 기개로나, 식견으로나, 기술로나, 그당시세계의어느나

라 군대보다도 못지않은정용(精勇)한 군인들이었다. 청군에게 대하여전

투의 명령을 내렸다. 최후까지 싸우자. 우리의 독립개혁을 위하여 무도한

청군을 섬멸시키자, 한 사람이 천을당할만한 기세를 가졌다. 우선 선인문

(宣仁門)으로들어오는청병에대하여처음에는기왓장으로싸우다가될수

있는대로탄환을아끼면서탄환에맞아쓰러지는적병이상당히다수에달

하였을뿐더러그들은뜰가운데우물속으로, 혹은바위틈에숨어버리기도

하며, 혹은문 외로퇴출하기도하고, 혹은송림속으로도피하기도하였다.

청병은군기도모두구식일뿐더러군인의정신이이미부패하여총을쏜대

야 공중을향하여공폭(空爆)만 터질뿐이므로 하나도전투에는소용이없

는 것이었다. 그러나이쪽의병 수는전영병까지합하여약 1 5 0명, 일본병

사가1 5인 가량인소수의병력을가지고1 , 5 0 0이나되는청병과항의한다는

것은숫자상으로이미승부가판단된일이다. 그런데다가한 사람, 두사람

씩 도망하여도리어청병에가담해버리는자가있어우리파의기세가 시시

각각으로불리하게되었다.8 0 )

정변군의병력이일본군을합하여 1 5 0명 정도였고, 청병의 병력이

7 9 )  『서재필박사자서전』, 156-157쪽.

8 0 )  위의책,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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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다름이없었다. 그후5 0년의세월이지난1 9 3 5년에서재필은자신

의실패담을다음과같이솔직히고백하고있다. 

그런데갑신정변도, 다른나라의혁명과는달라서피압박민중의분기(奮

起)로 된 것이 아니고, 그당시 특수계급의몇몇 청년의손으로된 것이었

다. 다만아래의두 경우가유사할뿐이다. 즉, 1215년영국의귀족들이존

( J o h n )왕을 강박하여 러니미카드야(野)에서 그 유명한 대헌장(大憲章: 마

그나 카르타)에 서명케 한 것과, 1876년 사쯔마(薩摩)·조슈(長州)·도사

(土佐)의 다이묘(大名)들이최후쇼군(將軍)의 왕후적(王侯的) 권력을 빼

앗아판적봉환(版籍奉還)을하게 한것이다. 갑신년조선의개혁운동자들은

의심할것도없이이상두 전례(前例)에서영감(靈感)을 받았던것이다. 영

국이나일본인귀족과조선민족간의차이는다만 전이자(前二者)는 성공

한 것이고, 후자는실패한것뿐이다. 그런데조선귀족 실태의근본적원인

은 둘이니, 하나는일반민중의성원이빈약한것이고, 또하나는너무도타

(他)에 의뢰하려 하였던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민중의 조직이 있고

훈련있는후원이없이다만기개인(幾個人)의 선각자만으로성취된개혁은

없는것이다.…이는마치유대인이그리스도를알지못한것과같다.8 7 )

그가민중적지지의상실을실패의원인으로지적한것은정확했다.

그러나 그의 회고담 마지막 구절에 자신을 그리스도에 비교한 것에는

그의 오만함과 우민관(愚民觀) 그리고 회한이 묘하게 복합되어 있다.

이는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실패하게 된 전반적인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내리지못하고있었음을의미한다. 이를테면그들의노선이기

존 질서로부터지나치게비약되어그들의개혁의지가한낱‘분별없는

•서재필의생애

8 7 )  서재필, 「회고갑신정변」( 2 ) .

1 3일에나가사키(長崎)에 도착, 다시요코하마(橫濱)로향했다. 묄렌도

르프는이곳까지따라와그들의인도를요청했으나뜻을이루지못했다. 

일행중 김옥균은일본에지면(知面)이 많아그곳에망명코자했으

나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이곳에서의망명의어려움을알고미국으

로 가기로결심했다. 서광범과박영효는글씨를써서팔고서재필은한

국으로들어가기위해준비하고있는선교사에게한국어를가르쳐주며

3개월동안에9 0엔을벌어 미국행의여비를마련했다. 서재필등 3인

은 1 8 8 5년 4월에미국 선적‘차이나호( C h i n a )’를 타고 요코하마를떠

난 지 약 2주일이지난4월하순경에샌프란시스코에도착함으로써그

의미국망명생활을시작했다.8 5 )

개화파 일행들의 전기 활동은 이와 같이 비극적인 실패로 끝났다.

홍영식과박영효, 그리고대부분의사관생도 출신의무관들은현장에

서 참살되었으며, 망명한무리들에게도사형이언도되었다.8 6 )서재필의

경우, 아우서재창(徐載昌)은 참형(斬刑)을 받았고, 아버지 서광효(徐

光孝)는 11월2일에죽었다. 그의어머니성주(星州) 이씨와아내광산

(光山)김씨가이듬해정월1 2일, 같은날에죽은것으로보아비명횡사

했음이틀림없다. 그후11년의세월이흘러1 8 9 5년에야서재필은사면

을받고후기개화파를재건시키게된다. 

되돌아보면그들의실패는이미그 당시부터운명적으로결정된것

8 5 )  이상의 기록은『서재필박사자서전』, 167-174쪽과 閔泰瑗, 『김옥균전기』, 76-77쪽을 요

약한것임.

8 6 )  『고종실록』甲申(1884), 10월 2 0일자: 「院議啓 以爲令日之變 常忍言哉…金玉均·洪

英植·朴泳孝·徐光範·徐載弼等 函令拿鞫正刑焉 批…兩司聯箚略…噫 古今天下寧

有如今番諸賊 金·洪·朴·徐·徐等之極逆大暾者乎」; 同 1 0월 2 2일자: 「時 原任大

臣聯箚略 今番玉均等五賊之窮凶極惡 卽剖判後 所未聞之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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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혹 할 수 있는길이있다하겠다. 그러나두서너사람이위로는

임금의사람을잃고아래로민심을잃고있으며곁에는청인(淸人)이

있고안으로군부모의미움을받고밖으로붕당(朋黨)의도움이없으

니 능히그 일이순성(順成)함을꾀할수 있겠는가? 일이반드시실

패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어리석고 한스럽

다.9 0 )

역사적사건이실패담으로그칠수만은없다. 수구사대하던척족민

씨를제거하고친위쿠데타를일으킴으로써왕권을강화하려던근왕사

상이라든가, 청(淸)·한(韓) 종속관계를청산하고독립노선을걸으려

던 민족주의적성향, 내정을근대화하려던개혁의지가그들의실패에

가려묻힐수는없다. 그러나이러한역사적의미부여에도불구하고그

들에대한역사적평가는아직도준엄하고냉혹하다. 이에대해가장가

슴 아파할 사람은 역시 당사자 자신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헐버트

(Homer B. Hulbert)의 다음글을결론에대신함으로써그들의원혼을

달래고자한다.

개화파는자기들이살고있는시대보다훨씬앞선시대에살고있으며, 그

들이원하는것은곧 그들조국의무궁한번영이었다. 조선이그것을원하지

않았다고해서, 그리고조선이그들을받아들이지않았다고해서그들에대

한 찬사가감소될수는없는것이다. 그들의충의는어느누구보다도순수한

것이었다.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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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  『국역윤치호일기』1 8 8 4년 1 2월 1 9일자.

9 1 )  H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New York: William Heinemann, 1907), p.

1 2 2; 申福龍(譯註), 『대한제국멸망사』(서울: 집문당, 1999), p. 158.

젊은이들(ill-advised young men)’8 8)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188명의희생자8 9)를 낸 폭력혁명이당시의유교적통치윤리

속에서용납될수 없었다는점. 지나친대일(對日) 의존도, 그리고1 5 0

대 1 , 5 0 0이라는군사적열세를젊은이의혈기만으로감당할수 있으리

라고믿었던무모함등이실패의원인으로지적될수있을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실패에대한 윤웅렬(尹雄烈)의 다음과

같은원인분석이오히려당시의정황을정확히분석한것이라고볼 수

있다. 그는갑신정변이실패할수밖에없었던이유로다음과같은6조목

을들고있다. 

1) 군(君)을위협한것은순(順)한것이아니고역(逆)한것이며

2) 외세를믿고의지하였으니반드시오래가지못할것이며

3) 인심이불복(不服)하여변(變)이안으로부터일어날것이며

4) 청군이곁에앉아있는데처음에는비록연유를알지 못하여가만히

있으나일단 그 근본 연유를알게 되면반드시그 군대를몰아들어

갈 것이다. 적은것으로큰 것을대적할수 없는것이니사소한일본

병이어찌많은청병을대적할수있겠는가?

5) 가령김옥균·박영효등 여러사람이능히순조롭게그 뜻을이룬다

해도이미여러민씨와상(上)께서친애하는신하들을죽였으니건곤

전(乾坤殿)의 의향을위배한것이다. 군부모(君父母)의 뜻을거스르

고서능히그위세를지킬수있겠는가?

6) 만약김옥균·박영효등여러 사람의당이많아서조정을채울수 있

8 8 )  ‘Despatch from L. H. Foote to the Secretary of State’(December 17, 1884), G. M.

McCune and J. A. Harrison (ed.), Korean-American Relations,Vol. 1, p. 98, No.

1 2 8.

8 9 )  李光麟, 『개화당연구』, 175쪽.


